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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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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2133-4331

도시철도총괄팀장 임국현 2133-4333

담 당 자 김남현 2133-4335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서울시, 9호선 신규열차(8편성) 투입 시기 앞당겨…23년 연말 조기 추진
- 오세훈 시장, 9호선 역사 방문 및 열차탑승을 통한 실태점검, 혼잡도 개선 의지 표명

- 시, 9호선 8편성증편시기최대단축…’24년 초→’23년 연말 3~4편성추가운행

- 혼잡도 높은 2, 4, 7호선 등도 국비확보를 통해 지하철 증편 추진

- 4.3 ‘지하철 혼잡도 완화대책’ 시행 이후 혼잡도 최대 25%↓…개선 노력 지속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8일 가장 혼잡한 노선 중의 하나인 9호선

여의도역사를 방문, 동작역까지 츨근시간대 급행열차에 탑승하여

직접 지하철 혼잡실태를 점검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뒤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용자들이 많은 인

파 속에서, 혼잡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운행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밀려드는 승객을 감당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우선 지하철 9호선 신규 열차 투입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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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열차 도입 시기를 24년 초로 최대

단축했던 기존 계획에 더해 추가로 기간을 더 단축하여 23년 연말

까지 3~4편성 우선 투입을 추진한다.

□ 신규 열차 투입에는 일반적으로 설계, 승인, 차량제작, 시운전을 거쳐

최종 투입까지 통상 최소 2년~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시는 9호선 혼잡도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 소요기간 최대 단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4월 28일에는 8편성 중 초도편성 차량이 개화차량기지에 안전

하게 입고완료되어 시운전 등 운행 전 마지막 준비단계에 이르렀다.

추가 입고 예정 차량을 포함해 올해 연말 내 3~4편성이 우선 투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 이에 더해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우선 2, 4, 7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국비확보를

통해 지하철 증차 및 혼잡도 개선에 나선다. ’26년까지 2호선은

2편성, 4호선은 4편성, 7호선은 3편성 등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7일 국토부에 열차 증차를

위한 국비투입을 건의한 상황이다.

○ 최고 혼잡도(’22년말): 2호선(172.3%), 4호선(185.5%), 7호선(160.6%)

□ 또한 신규 전동차 투입까지는 예산편성, 발주, 계약 및 제작까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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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규 전동차로 교체되는 노후 전동차 중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전동차를 활용하여 혼잡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내구연한(25년)이 도래한 전동차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시 5년간 추가

운행이 가능한 만큼, 24년 초까지 5호선 1편성과 7호선 3편성, 24년 8호선

1편성을 투입할 예정이다.

□ 한편, 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지하철 혼잡도 완화 대책’을 추진

하면서 2, 3, 5호선 열차 증회 및 증차 등을 실시해왔다. 오전 2회,

오후 2회씩 4회 증회 운영을 추진한 결과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13%~25%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호선)(08:30~09:00, 사당~방배) 172.3% à 153.1%(△19.2%)

○ (3호선)(08:00~08:30, 독립문~경복궁) 154.8% à 141.3%(△13.5%)

○ (5호선)(08:00~08:30, 길동~강동) 140.9% à 115.4%(△25.5%)

□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동 동선 분리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1~8호선과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올해 내 출퇴근 시간대

안전요원을 최대 855명을 주요 혼잡 역사에 배치하여 출퇴근 시간대

역사 안전을 확보하고, 안내표지 증설 및 바닥유도선 설치 등을 추진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중반 도입하기로 한 9호선 신규열차를 올해 연말

부터 투입을 앞당기고, 혼잡률이 높은 호선에도 신규 전동차를 추가로 편

성하는 등의 대책뿐만 아니라 밀집도가 높은 역을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집

중 배치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시민의 일상을 지켜가겠다"라고 밝혔다.


